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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교회를 유치부 때부터 다녔다. 여러분의 아득한 선배다. 
말씀을 어린이들이 잘 들어주기를 바란다. 가정과 교회에서 되어
지는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말씀
을 나누려고 한다.

1. 주인공인어린이와, 어린이의배경이되는어른의관계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영화에서, 악을 무찌르고 지구의 평화
를 지키는 주인공은 다 어린이들이다. 태권V, 독수리5형제, 명탐
정 코난, 포켓몬스터, 다 주인공이 어린이들이다. 어린이가 보는 
만화영화는 어른들이 만든다. 그런데 주인공은 어린이다.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하루 종일 뉴스에 나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은 다 어른들이다. 어릴 때 꿈과 희망을 제대로 가져야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서 세계에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주인공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가? 아니다. 태권V의 
주인공 훈이는 자기 아버지 김박사의 말을 들어야 한다. 어린이 
뒤에 어른 조력자가 있는 것이다. 독수리5형제(과학닌자대 갓챠맨)의 
뒤에는 이들을 모아서 지혜를 주고 용기를 준 남박사(난부 박사)가 
있었다. 어른이 있었다. 코난은 어떤가? 유명한(모리 코고로) 탐정
이 있다. 포켓몬스터도 마찬가지다. 어린이 주인공 옆에는 어린아
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돕는 어른이 있다. 어린이는 어른의 말을 
잘 듣고, 어른은 어린이를 잘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바란다. 유명
한 위인 중 하나가 토마스 에디슨이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인간이 100%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1%의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요즘 사람들
이 착각해서 99%의 노력을 강조하는데, 1%의 영감이 없으면 이
루어지지 않는다. 이 에디슨은 초등학교를 3개월 밖에 다니지 못
했다. 너무 산만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고 학교에서 쫓겨난 
것이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아이를 직접 키우면서 위대한 인물
로 길러낸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어떤가? 수학과 과학만 
잘 했지, 다른 것은 다 못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쫓
겨났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다. 바이
올린을 연주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수학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의 뒤에는 그를 믿어준 부모님이 있었다.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마리 퀴리도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다. 세상에는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스스로 갑자기 튀어나와
서 위인이 된 사람은 없다. 반드시 어른들을 통해서 자라나서 위
인들이 되었다. 여러분 어린이가 주인공이지만,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2. 바울의신앙교육

바울이 오늘 고린도교회의 어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스
승과 부모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1)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
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편지를 쓴다고 했다. 그냥 교인으로 대하지 않고, 아버
지의 심정으로 낳았다고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
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에서 ‘스승’이라는 단어 파이다고
고스(παιδαγωγος)는 가정교사 노예를 가리킨다. 바울은 지금 기
독교 교육은, 가정교사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여러분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어서 발휘하게 해 주어야 한
다. 사랑과 희생으로 양육하라는 것이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1
주일에 한 시간 하는 그 시간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집에서 부
모님이 해 주셔야 한다. 학교교육도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신앙교육도 교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아이의 잠재력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2) 방법이 무엇인가?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가르친다. Do as I say,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말로 해서 듣는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Do as I do,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해야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
이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
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이다. 자녀들을 세상 변화시킬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한다. 바울은 끊임없이 분쟁하
는 고린도교회 앞에, 직접 모범을 보였던 것이다.
(3) 이렇게 자녀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역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와 동역했다. 아들 같은 제자인 디
모데를 보내서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운 것이다. 자녀들이 자랐을 
때에는, 그들에게 리더십을 나눠 주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끄
집어내어 합작해서 세우는 것이 교육이다. 학교에서만, 교회에서
만,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동원되어서 만들
어지는 작품이 교육인 것이다. 교육은 한 식구, 온 사회가 합작해
서 만들어가야 한다. 유아세례를 생각해 보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말도 못 하는 유아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는데, 장
로교회는 이것을 찬성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유아세례를 베풀 
때에는, 그 세례를 받도록 하는 부모님이, ‘내가 이 아이를 신앙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삼
위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이의 구주로 



믿으며, 신앙 안에서 잘 키우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해서 세례를 
베풀게 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목사님이 회중에
게도 묻는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신앙 안에서 키우기로 다짐하
십니까?”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함으로써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세례를 받는 유아를, 모든 교회가 합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
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하는 소망과 결단을 다 같이 한다는 
의미다. 여기 있는 모두가 합작해서 여기 있는 어린이들을 키우
는 것이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바울은 그래
서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목회의 중직을 맡겼다. 파
트너십이다. 이것은 한국 가정과 교회에 대한 많은 모범이 된다.

이 세대를 변화시킬 주인공이 되도록,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어른
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란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뿐 아니
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양육하고 기르시
기 바란다. ‘나를 본받으라’하면서 본을 보이시기 바란다. 그래서 
어린이와 어른들이 합작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란
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참사랑교회 교
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부모님과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어린이를 잘 기르면서, 세상에 나가서 모범이 되시기 바란다.


